
시키보의 경영 - 섬유 사업의 체질을 적극 개선 

시키보는 2008년에 연결 베이스로 판매고는 570억엔, 영업 이익은 48억엔, 

경상 이익은 35억엔으로 올린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

하여 2004년도에 시작한 2개년 경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2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5년도의 최대 과제는 주주에게 다시 배당을 나누어 주는 복배(復

配)이다. 2005년도 중간기에 이월 손실이 연결 베이스로 적자를 면하게 되면 

복배는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복배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섬유 사업의 체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2005◎ 년도에는 복배가 가능하도록 

2004년도에는 연결이나 단체나 모두 당초 예상한 실적을 올렸다. 2005년도

에 모든 적자가 정산되면 복배가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다. 단체의 이월 손

실은 없어졌는데 연결 베이스로는 2005년 3월기에는 약간 남았지만 순조롭

게 추진되면 2005년도 중간기에는 적자가 없어질 것이므로 복배의 큰 장애

가 없어지므로, 기간 이익만 흑자가 되면 복배가 가능하게 된다. 

섬유 사업은 복배의 다음으로서 효율을 더욱 올리고, 사업의 실속을 좋게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2005년 4월 1일자로 섬유 부문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재편 통합하는 방식으로 직물과 편포를 담당하는 텍스

타일 사업부와 편포를 주로 사용하는 봉제품 담당 제품 사업부를 새로 만들

었다. 

텍스타일 사업부는 소재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시키보고난이나 인도네시아



의 멜텍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의료 봉제 자회사의 조업도 

책임지게 되었다. 제품 사업부는 당사의 시설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

다. 제품 사업부는 생활 자재 사업부와 함께 생산 공장의 조업에 대한 책임

도 없이 자유스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당사의 거점을 활용할 경

우도 있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유스럽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움직여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는 하나 실제로 설비를 갖고 돌려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책임의 대

부분을 앞으로는 직물과 니트의 텍스타일 팀이 맞기로 하였다. 텍스타일 사

업부에서 당분간은 분명하게 조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차는 일본 내 공

장과 멜텍스의 설비를 재편성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유연하면서도 스피디하게 추진할 필요성과 이전부터 뜻을 품고 있던 적지 

조달과 생산하여 적지에서 판매한다는 방침을 하나로 묶으면 자연히 이러한 

형태가 된다.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까지와 똑같게 한다는 것은 중지하고 한

번 여기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 단숨에 섬유 사업의 체질을 개선 

이제까지 여러 번 해보기는 하였지만, 다시 섬유 사업의 체질을 2005년도

부터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섬유 사업의 효율은 아직도 좋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흑자를 내도록 더욱 효율을 올려야 한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부서일지라도 흑자만 내면 된다는 시대는 아니다. 수익률이나 자본 효율 등

이 그 나름대로의 수준까지 올려야만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제까지도 여

러 조치를 취하여 왔으나, 이제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와있

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검



토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도 전술도 재검토해야 한다. 

7, 8년 전에는 섬유만도 20억엔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하던 흑자를 

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흑자가 났으니 이제는 됐다고 

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흑자를 틀림없는 수준까지 올리는 작업이 남아있다. 

그래서 섬유의 체질을 빠르게 개선하는 일이 2005년의 최대의 과제이다. 

찔끔찔끔 개선해서는 안되므로, 마음껏 발전하느냐 또는 오히려 실패할 지

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회사

의 재편도 포함하여 마음껏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도 2개년 계획의 테마였었는데, 제품 사업부

를 따로 만든 것은 생산 공장의 조업에 책임이 없으므로 소신껏 사업을 추

진하는데, 조업 책임이 없다는 것은 업적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생활 자재 사업부도 조업 책임이 없는 대신 업적 책임ㆍ결과 책임만을 갖게 

되었다. 

섬유 사업의 체질은 소신껏 추진한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부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필요한 것은 잘라버리고 판매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늘려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발

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 새로운 경영 계획을 위하여 체질 개선을 강행 

조업 책임을 벗는 대신 업적 책임을 다 해내지 못하면 조직 개혁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06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경영 계획에서 

미래의 비전을 짜기 위하여 2005년도에 해야 할 체질 개선 등은 모두 끝내

야 한다. 그래서 2005년 4월부터 조직을 개혁하였는데, 물론 즉시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으며, 준비 기간이 당연히 필요하다. 2005년에는 실적도 올리면서 

새로운 계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 안하면 섬유 

사업의 효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2005년에 영업 이익률을 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리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실적은 올려야 한다. 사실은 5%

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제조업 경상 이익률은 평균 6%를 넘고 있다. 영리 

이익 베이스는 8%를 넘고 있다. 

그러므로 5%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5%로 목표를 정하고 2006년

도부터 추진하게 될 경영 계획 기간에는 달성될지 모르지만, 그냥 되는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1.2%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2%의 이익으로서는 그 사업은 유지되지 못한다. 그 사업에 투자한 자본

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사업으로서 성립되도록 하지 않으면 살아남

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껏 해보라고 하였다. 

산업 자재 부문은 더욱 효율화와 코스트 다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켓

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

렵다. 그러면서도 이익은 조금이라도 확대하려면 자조 노력에 의한 효율화가 

필요하다. ♣ 

 


